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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남아시아 역사와 문화 관찰의 방식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지리적 개념들을 내부적 관찰과 외부적 관찰

의 두 시각에서 비교 분석하면 흥미로운 측면이 발견된다. 예컨대 ‘필

리핀’이란 용어는 스페인 군대가 16세기 후반에 오늘날 필리핀의 여러 

지역들을 정복한 후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2세(Felipe Ⅱ, 재위 

1556-1598)의 이름을 따라 정복지에 붙인 명칭이었다. 필리핀은 스페

인에 의해 식민화되기 전에는 하나의 영토로 통합되어 있지 않았으며, 

필리핀어로 ‘바랑가이’라고 불리는 촌락이 가장 큰 정치적 단위였다

(Tarling 1966: 33). 즉 오늘날 필리핀 국가와 민족을 가리키는 ‘필리

핀’은 필리핀 토착인들에게는 원래 없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은 

필리핀 국민들이 ‘필리핀’ 혹은 이로부터 파생한 ‘필리삐노’라는 용어

를 중심으로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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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인들의 식민주의적 접근과 외부적 관찰을 

통해 탄생된 ‘필리핀’이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내부적 

관찰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부적 관찰과 식민주의 그리고 내부적 관찰과 민족주의

의 상호관계는 ‘인도네시아’라는 용어에서도 확인된다. ‘인도네시아’

라는 용어는 1850년경 영국인 로건(J. R. Logan)이 동인도의 도서 세계

를 지칭하기 위해 ‘인도’와 ‘섬’(-esia)를 합성한 이후 학술 서적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처럼 유럽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도입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인들에 의해서도 1920년대부터 점차 받아

들여져 1949년 독립한 인도네시아의 공식적 국가명칭이 되었고(Fryer 

and Jackson 1977: 1), 이후 오늘날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들과 국민들의 

국가적 정체성 의식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 지표가 되어 있다.

이상 살펴본 동남아시아의 몇몇 지명들에서는 이처럼 식민주의적 

동기와 민족주의적 혹은 지역주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것은 

대개 시간적으로 전후 관계의 어떤 연결적 구조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식민주의적 동기를 가진 외부적 관찰이 먼저 행해지고, 

그것이 일정한 정치적 및 문화적 과정을 거친 후, 민족주의적 이해관계

를 가진 내부적 관찰이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석도 외부적 관찰과 내부적 

관찰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며, 여기서도 양자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전후관계가 작용한다.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는 식민주의 시대

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를 주도한 서구 학자

들과 식민지 관리들 혹은 인도 학자들은 동남아시아의 고대사가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근대사는 16세기 유럽

인들의 도래 이후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동남아시아 문화의 

타율성과 역사 발전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연구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소병국 1996, 258-259). 외부적 관찰에 의한 

이러한 연구 경향은 적어도 1960년대까지 동남아시아사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글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다.

그에 비해 동남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부적 관찰은 현지인 

역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며, 그것은 특히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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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민국가 형성의 한 이념적 바탕으로서 민족주

의적 역사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

적 역사관은 신생 국민국가의 정치경제적 및 문화적 권력을 장악한 

다수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일컫는다. 신생 국민국가의 새로운 역사교

과서의 기본적 성격을 결정지은 그와 같은 역사관은 그러나 자민족중

심적인 이해관계에서 그리고 다수민족 중심의 국민국가 건설을 정당

화하기 위해 종종 역사를 왜곡 해석하기도 한다.

외부적 관찰과 내부적 관찰은 한편으로는 각각 식민주의와 민족주

의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의 상

이한 입장을 보여준다. 전자는 전체적 시각에서 드러나며, 후자는 외부

적 관찰에서 분명해진다. 우선 외부적 관찰은 서구중심적이고 식민주

의적이기 때문에 토착문화의 자율성보다는 타율성을 강조하며 특수성

과 고유성을 무시하고 보편성과 일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현대 동남아시아의 형성에 있어서 외부적 관찰이 기여한 점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식민통치를 통해 원래 오늘날과 같은 통합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

고 있지 않았던 지역이 하나의 국민국가로 발전될 수 있었다(밀턴 오스

본 2000, 93). 

또한 외부적 관찰은 내부적 관찰에서 간과되기 쉬운 객관적 및 전

체적 시각을 제공한다. 객관적 및 전체적 시각은 특히 대상 국가 문화

의 많은 측면들이 그 국가를 포함한 지역 전체 즉 동남아시아 혹은 

아시아의 전체적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 국가와 그 

주위 국가들간의 정치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 사회에서 다수민족 중심의 내부적 관찰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간과되기 쉬운 소수민족의 정치경제적 및 문

화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내부적 관찰의 문제는 자민족중심주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식민 지배의 경험을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자민족중심적인 내부

적 관찰은 미얀마에서 1962년 이후 네 윈 정부가 표방한 ‘버마식 사회

주의’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정부가 1960년대 초 취한 

반서방 강경노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종 서방에 대한 폐쇄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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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혹은 배타주의의 자세를 낳는다. 다민족 사회의 구조를 가진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민족중심적 내부적 관찰은 종종 다수민족 중심

의 정치 및 문화 운영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에서와 태국과 필리핀 

등의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각한 종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다.

Ⅱ.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전개된 지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 지역이 인도인 

및 서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인들이 동북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곳이며 동북아시아 사람들을 서남아시아 세계로 연결시키는 징

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지정학

적 위치 때문에 동남아시아에는 기원 전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

계의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것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화적 다양성”을 낳았다.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지역이 대륙부와 

도서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포함하는 대륙 동남아시아는 대승불교의 베트남이건 소승불

교의 나머지 네 나라이건 간에 모두 불교 문화권에 속한다. 하지만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언어적으로는 태국과 라오스가 같은 타이

계에 속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어떠한 공통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하는 

도서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언어적으로 말레이-폴리네시아 세계에 속

해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 과거에 전파된 곳이거나 오늘날 지

배적인 곳이다.

대륙부와 도서부는 지리적인 특징에서도 서로 다르다. 우선 대륙 

동남아시아의 북부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동쪽 연장선처럼 뻗은 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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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때문에 중국과의 교통이 용이치 않다. 또 대륙 동남아시아에는 인도

와 미얀마 사이의 아라칸 산맥, 미얀마와 태국 사이의 빌라욱따웅 산맥

과 테나세림 산맥, 라오스와 베트남 사이의 안남 산맥 등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발달하여 국가들 간의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맥들과 병행하여 미얀마의 이라와디 강과 살윈 강, 태국의 짜오프라

야 강, 인도차이나 반도의 메콩 강 등 북쪽에서 남쪽으로 큰 강이 흘러

내려,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있어

서 중요한 젖줄이 되어 왔다. 특히 하천들의 중류 및 하류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여 주민들의 주요 정착지들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대륙 동남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 동-서 접촉과 

교류가 적었다. 반면에 민족의 이동과 문화의 전파 그리고 교역은 대부

분 북-남 혹은 남-북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조흥국 2000a, 58-59).

도서 동남아시아는 섬들의 세계이다. 바로 이러한 지리적 특징 때

문에 주민들은 일찍부터 해상 활동에 참가해 왔다. 한편 섬들은 미얀마

의 아라칸 산맥부터 필리핀 열도까지 연결된 인도-말레이 산맥 체계에 

속해 있으며, 활 모양의 이 산맥 체계는 대부분 화산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와 섬은 교역로의 중요한 연결고리에 위치

해 있다는 장점 외에도 화산토 덕분에 발달한 비옥한 농토 때문에 일찍

부터 많은 주민들이 정착해 살았다. 인도네시아의 왕조사 전개에서 자

와 섬이 중심 무대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환경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지역이 몬순 즉 

계절풍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인, 페르시아인, 

아랍인, 말레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바람 아래의 땅(Lands below 

the Winds)”이라고 불렀다(Reid 1988, 6). 동남아시아에서의 농업과 

해상 활동에 오래 전부터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계절풍은 대륙부와 

도서부에서 그 영향이 각기 달리 나타난다. 벵골만에서 남부 중국과 

필리핀까지 북위 8도 이북의 지역에는 서남 계절풍이 우기인 5월부터 

10월 초까지 동북부 방향으로 불면서 많은 비를 뿌린다. 비바람은 지역

에 따라 종종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는 태풍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에 

비해 겨울철이 되면 북부에서 남쪽으로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특히 

대륙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며 여름에 비해 기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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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간다. 그러나 적도와 그 이남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강우의 패턴이

나 기온이 몬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싱가포르와 같은 

곳은 연중 내내 비가 수시로 내리며, 수마트라 섬과 자와 섬 그리고 

그 일대의 섬들에서는 대륙 동남아시아와는 반대로 오히려 여름철보

다는 겨울에 더욱 많은 비가 내린다.

Ⅲ. 동남아시아 문화의 중층성(重層性)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논할 때 흔히 인도 및 중국으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동남아시아 문화가 마치 외래문화들로 구

성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문화의 복합성을 

가리키는 “문화적 중층성”이란 개념에서도 짐작될 수 있는 것처럼(石

井米雄 1993, 17-19), 동남아시아 문화의 바탕에 깔려 있는 토착적 문

화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1)

3.1. 토착문화

고고학적인 유물 발굴을 통해 밝혀진 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이미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생산력을 갖고 있었던 

농경문화가 메콩강 유역과 태국의 동북부 및 중부 지방 등 동남아시아

의 여러 지역에서 발달해 있었다(찰스 히검 2009, 41-45). 이러한 농경

문화의 바탕 위에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한 마을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의 촌락인 싸(Xa 社)를 들 

수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싸’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중국의 침략

에 의해 위협 당했을 때, 중국에 대해 저항했다. 베트남에서 마을공동

체의 전통은 ‘싸’의 중앙에 세워진 딘(亭 dinh)에서 엿볼 수 있다. 중국

의 영향을 받기 전부터 존재하는 딘은 부락 센터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 신(神)의 사당과 마을 주민들의 회당(會堂)의 기능을 담당했다(오

스카 베겔 1994, 44-47; 송정남 2006).

1) 이하 제3장 ‘동남아시아 문화의 중층성’은 조흥국(2000a)의 제4장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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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캄보디아 시엄레업 근교 농촌의 전형적인 고상가옥 

풍부한 강우량이 있고 하천과 운하가 잘 발달한 자연 환경을 갖는 

동남아시아의 농경문화는 이 지역의 독특한 토착적인 식품문화와 주

거문화를 낳았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액젓’이 중요한 

식품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태국의 남쁠라, 베트남의 느억맘, 캄보디아

의 뜩뜨레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물고기로 만든 생선 간장(魚

醬)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콩 간장(穀醬)과 비교된다. 아시아의 간장 문

화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하는 생선 간장은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부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에 염분과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적절한 

음식으로 일찍부터 발달했다. 또 동남아시아의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상(高床)가옥은 하천의 유역이나 밀림이 우거진 곳에 정착

하여 살기 위해 홍수의 피해에 안전하고 환기에도 좋으며 땅에서 올라

오는 습기를 막고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옥으로 발달한 

것이다. 이러한 고상가옥은 땅과 집바닥 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은 중국

식 가옥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인들의 집과 확연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17세기 라오스의 수린야봉사 왕은 베트남과 국경을 정할 때, 

기둥 위에 집짓고 사는 사람은 라오스에 속하고, 땅에 붙어 집짓고 

사는 자는 베트남에 속한 것으로 했다고 한다(Wyatt 1984, 122).

동남아시아의 다른 토착적 문화로 문신(文身)을 들 수 있다. 문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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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석회를 바른 구장잎과 빈랑열매

필리핀의 가톨릭교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성직자, 베

트남의 유교적 정부의 가치 판단에 의해, 그리고 지난 1세기간 산업화

와 도시화의 물결에 동남아시아 사회의 도처에서 오늘날 거의 사라졌

다. 그러나 주술적 목적을 갖는 이 관습은 동남아시아 토착인들 사이에

서 과거에 광범위하게 행해졌으며(Reid 1988, 77-79; Turton 1987, 

366), 지금도 태국과 미얀마 등의 나라에서는 농촌에서 문신을 한 사람

을 종종 볼 수 있다. 빈랑열매를 구장잎과 석회와 함께 씹는 소위 ‘빈랑 

문화’(Reid 1988, 42-44; Umemoto 1983)와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습

속(Huard and Durand 1994, 216)은 오늘날 도시 지역과 농촌의 대부분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들 역시 동남아시아의 토착적 문화에 

속한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과 역할도 종종 동남아시아 토착적 

전통 가운데 하나로 친다. 이 점은 중동의 이슬람권, 남아시아의 힌두

교 문명권, 동북아시아의 유교권 등에서의 강한 남성 중심의 전통과 

대비된다. 3-5세기에 베트남 중부 지방에 있었던 참파 왕국에서는 “貴

女賤男” 즉 남자보다 여자를 중시했다(晋書, 2545). 17세기 이전 태국 

사회에서는 “自王至庶民, 有事皆決於其婦, 其婦人志量, 實出男子上” 

즉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집안에 일이 있으면 대개 부인이 

결정하는데, 그것은 부인네들이 남자보다 속이 깊고 계산이 밝기 때문

이었다고 한다(明史, 8401).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여자들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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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령숭배의 신당의 모습.

혼상제를 비롯한 집안의 중요한 행사들을 주관하며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집안의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1830년대 초에 영국인 얼은 

태국의 아낙네들이 “떠다니는 집”(floating house)에서 새벽부터 장사

를 하는 데 비해, 남편은 하릴없이 뒷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한다(Earl 

1971, 160).

종교와 신앙에서도 동남아시아 사회에 뿌리를 둔 토착적인 전통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상좌부불교의 

저층에는 정령숭배, 산신(山神)신앙, 조상신 숭배, 샤머니즘 등 민간신

앙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 예를 들어 13세기 말 태국의 람캄행 왕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한 비문에 의하면 불교가 당시 수코타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으나, 프라 카풍이라는 한 산신에 대한 신앙이 민간뿐만 

아니라 왕실에까지 만연되어 있었다(The Inscription 1983, Side 3). 

오늘날에도 태국 사회에는 이 피(phi) 신앙이 널리 퍼져 있다. 태국의 

피 신앙에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미얀마에는 낫(nat) 신앙이 있다. 

“정령, 귀신” 등의 뜻을 가진 ‘낫’을 섬기는 이 신앙은 원래는 정령신앙

에 바탕을 두어 나무의 정령이나 땅의 정령 등 비인격적인 존재를 신앙

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점차 죽은 영혼, 특히 역사상의 실제 인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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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죽음을 맞아 귀신이 된 인격적인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

면서 샤머니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낫은 오늘날 미얀마에서 불교

와 함께 널리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다(조흥국 2001, 130-136).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토착적인 민간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하여 예컨대 자바 섬

의 무슬림들 중에는 정통주의적인 이슬람 신앙을 중시하는 소위 “산뜨

리”도 있지만, 그보다 아닷(adat) 즉 전통적 관습을 중시하는 소위 “아

방안”이 훨씬 많다. 이들의 이슬람 신앙은 주술신앙과 민속적 축제 

그리고 이슬람보다 먼저 들어왔던 불교 및 힌두교적인 요소를 내포하

고 있다. 이러한 아방안적인 전통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비이슬람적인 나라들로 분류된

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발리 섬의 힌두교 역시 

이 지역의 원시적 신앙 관념과 종교적 제의와 섞여 “아가마 힌두-발리” 

혹은 간략히 “아가마 발리”2)라고 부르는 독특한 힌두문화를 형성했다

(Kubitscheck 1984, 229-232, 241-245).

3.2. 인도문화의 영향

이러한 토착적 문화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문화 및 생활

습관을 포함하는 “소전통”(小傳統)으로 머물러 있었던 반면, 이 토착적 

문화의 토양 위에 수용된 인도문화와 중국문화 등은 “대전통”(大傳統)

으로 발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지배 엘리트들의 사고 및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그 정치문화를 형성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인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

의 불교 및 힌두교 사원, 미얀마 버간의 불교 사원, 자바 섬의 보로부두

르의 불교 사원과 쁘람바난의 힌두교 사원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 

외래문화 중 동남아시아에 더욱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준 것은 인도문

화이다. 동남아시아의 “인도화”(Indianization)란 개념이 등장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2) “아가마(agama)”는 산스크리트에서 온 단어로서 “기원”(起源), “전승”(傳承)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대개 “종교”의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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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문화의 영향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배여 있

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문자

들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옛날에 사용되었던 자바 

문자, 발리 문자, 바탁 문자, 람뿡 문자, 부기스 문자, 따갈로그 문자 

등 토착 문자들은 모두 인도의 브라흐미 문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조흥국 2000b). 동남아시아의 언어들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대부분 산

스크리트에서 온 것이다. 고전문학의 대부분은 유명한 힌두 서사문학

들과 불교의 전생설화(前生說話)인 자따까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특히 

라마야나는 인도네시아 그림자연극인 와양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연극의 스토리를 이룬다(Villiers 1976, 82-83).

동남아시아로의 인도문화 전파에서 힌두교와 불교는 비교적 관용

적인 그리고 포용적인 성격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에 쉽게 흡수되었다. 그 전파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자들은 브라

만과 불교 승려들이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의 궁정에 고용되어 존경

받는 위치를 획득한 브라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Coedès 1968, 14 

ff.). 그들은 예를 들어 인도의 법전인 다르마샤스트라와 정치 지침서인 

아르타샤스트라 등을 소개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정치문화의 중요한 바

탕을 놓아주었다(Villiers 1976, 82-83). 그밖에 브라만들은 토착 왕권

과 왕조를 위해 이념적, 의식(儀式)적인 바탕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토착 지배 엘리트의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우주적 질서의 운행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브라

만들은 동남아시아 궁정에서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제정과 국가적 의

식의 수행에서 그리고 주요 행사를 위한 길일(吉日)의 선택과 달력의 

제정 등에서 왕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Wyatt 1994, 133).

인도문화의 요소들이 동남아시아에 수용될 때, 항상 그 지역의 특

수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적응되었으며, “인도화”의 과정에서 동남

아시아인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있었다.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인도

화” 과정은 어느 시점부터는 동남아시아의 자체적 원동력에 의해 계속 

추진되었다고 보인다. 이른바 “두 번째의 인도화”란 개념으로도 설명

되는 이 과정에서는 이미 “인도화”된 동남아시아의 여러 정치적 중심

지들이 인도문화를 다른 지역으로 계속 전파했다. 그리하여 이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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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기 이전에 불교화된 몬족은 크메르인, 버마인, 타이인들에게 예술, 

정치 등의 분야에서 인도문화를 전달했고, 기원 14-15세기 사이에 크

메르인들이 타이인들에게 고도로 발달한 힌두적 정치문화를 가르쳤다

(Kubitscheck 1984, 80-85).

3.3. 중국문화의 영향

고대 시기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문화적 영향은 주로 대륙 동

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에 집중되었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에 중국에 

의해 정복당한 이후 1050년간 중국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있었다. 이 

식민 지배 기간 중국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베트남 사회에 깊이 스며들

었다. 접촉의 초기부터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중국인들이 북부 베트남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왔다.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토착 주민들과의 결

혼을 했다. 이것은 오늘날 베트남인들의 피 속에 중국인의 피가 상당 

부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헤어

스타일, 의복, 신발, 음식문화, 가옥 형태 등 의식주 분야뿐만 아니라, 

쟁기,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 분야와 대승불교, 유교, 도교 등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다. 

특히 정치철학으로서의 유교의 영향은 중국의 식민 통치 기간 법과 

행정체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은 베트남이 939년에 독

립을 획득한 후에도 지속되어, 베트남의 통치자들은 중국과의 조공관

계를 유지하면서 과거제도 등 중국의 정치문화를 모방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사회적 질서와 우주와의 조화된 생활을 강조하며 

국가의 윤리적 구심점으로서의 왕권을 지지하는 유교의 정치철학은 

베트남 관료사회의 지배적 이념으로 정착했다.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인 영향과 함께 한자와 한문은 한국에서처럼 전통 시대 베트남 정부의 

공식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베트남인들의 언어 정서와 문학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Nguyen Khac Kham 1967, 13 ff).

중국 문자 중 숫자체계는 태국과 라오스의 숫자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점성술과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의 달력 체계

는 대륙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수용되었다. 중국과 일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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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활발한 무역 관계를 갖고 있었던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

을 항상 문화적 모범국으로 간주했다. 1404년에 태국 사신이 태국의 

공식적인 도량형(度量衡)으로 삼고자 중국 정부에게 되와 저울을 내려

주기를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明史, 

8398).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무역뿐

만 아니라 정치적인 중요성도 있었다. 긴밀한 외교 관계를 통해 중국의 

인정과 후원을 획득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통치자들에게 있

어서 종종 자신의 왕국 내에서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국제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되었다. 

예를 들어 7세기에서 적어도 13세기 초까지 수마트라를 중심으로 번성

했던 해상무역 왕국인 스리위자야가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말까지 

중국에 빈번하게 조공 사신을 파견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시 자바와의 전쟁에서 중국의 지지를 확보

하기 위한 것이었다(밀턴 오스본 2000, 45-46).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과의 상업적 및 외교적 관계에서 일찍부

터 동남아시아에 이주하여 정착한 중국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다. 이들은 대부분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무대로 활동하는 화상(華

商) 즉 중국 상인들로서, 일부는 동남아시아 정부들의 왕실무역선의 

선장 및 항해사로 기용되기도 했으며, 혹은 관리로 고용되어 중국과의 

접촉에서 사신으로 투입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

면,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사이에 태국 사신과 자바의 사신을 자처

하는 중국인들이 한반도를 찾아왔는데, 이들 역시 이러한 남중국해 기

반의 화상이었다고 간주된다(조흥국 2008a, 188-190; 조흥국 2008b, 

50-55). 

오늘날 동남아시아 주민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화인(華人)들은 

수백년 동안의 이주와 정착 그리고 동화의 과정을 통해 동남아시아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와 더불어 중국문화의 

전달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들의 경제적 역할은 현재 동남아

시아의 화인 재벌들의 활동에서 잘 엿볼 수 있다. 화인들은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태국 아



14  수완나부미 제1권 제1호

유타야 왕조(1351-1767)의 창건자인 우 통이 14세기 초 태국에 정착한 

화상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많은 태국 역사학 연구자들에 의해 인정되

고 있다. 18세기 중엽에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킨 미얀마인들로부터 

나라를 되찾아 1767년에 톤부리 왕조(1767-1782)를 세운 딱신은 중국 

동남부 차오저우(潮州) 출신의 화상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방콕 왕조의 창건자인 짜끄리는 타이인 아버지와 중국

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Skinner 1957, 1-27; Wyatt 1984, 

65). 추안 릭파이, 반한 실라빠아차, 탁신 신나왓, 사막 순다라웻 등 

태국의 역대 총리뿐만 아니라 현 총리인 아피싯 웻차치와도 화인 태생

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방콕의 “청백리” 시장이었던 

짬롱 시므앙을 비롯한 많은 태국의 저명한 정치인들의 몸 속에는 중국

인의 피가 흐른다. 그밖에 캄보디아의 전국왕 시하누크, 필리핀의 전대

통령 아끼노 등도 화인의 후예이다(조선일보 1991/09/10).

3.4. 이슬람의 도입

동남아시아에 이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13세기 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측은 13세기 말의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뿐만 

아니라 몇몇 여행기들이 이 시기에 수마트라 북부의 해안 지역이 이슬

람화되어 있었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초기 이슬람의 전파에서는 오

래 전부터 동남아시아와 무역 접촉을 해오던 아랍 및 인도의 무슬림 

상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특히 인도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전해준 이슬람은 수피즘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의 토착 신앙적인 요소들을 중시하는 동남아시아의 전통 사회에 비교

적 용이하게 접목되었다. 14-15세기에는 이슬람이 한 대중적 종교 운

동이 되어 도서 동남아시아 도처로 확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말레이 

상인들이 중심적인 추진 세력을 형성했다. 특히 15세기 초에 강력한 

해상무역 왕국으로 발전한 믈라카에 의해 말레이 반도 남부, 수마트라, 

자바의 북부 해안이 이슬람화 되었다. 15세기 말까지는 인도네시아의 

말루쿠와 필리핀의 여러 섬들로도 이슬람이 퍼졌다. 그러나 이슬람화

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슬람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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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남아시아에서의 이슬람 확산. 출처: SarDesai 1997, 59)

독교 신앙을 가진 유럽인들의 도래 이후 종교적인 경쟁의 양상을 띠면

서 더욱 신속하게 퍼져나갔다(Kubitscheck 1984, 239-245; Johns 

1993, 48 ff.).

여기서 이슬람이 왜 도서 동남아시아에만 퍼졌느냐는 의문이 제기

된다. 이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이슬람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퍼졌는데, 도서부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주

민들은 오래 전부터 무역 활동에 익숙해 있었던 반면 대륙부의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민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추측

은 대륙 동남아시아의 민족들이 왜 무역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인지에 

대한 보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슬람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들

어올 때쯤에는 대륙부에는 불교가 민중의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

아 있었고, 특히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불교 왕국 혹은 베트남의 경우 

유교를 바탕으로 한 왕국이 들어서서 그 통치 엘리트들이 불교 혹은 

유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후원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 나라

들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다. 



16  수완나부미 제1권 제1호

3.5. 유럽의 영향

동남아시아는 19세기 말까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의 식민

지가 되었다. 대륙부이건 도서부이건 동남아시아의 토착 정부들은 월

등한 화력을 갖춘 서양인들의 무력적 위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국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모면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 시각과 외부

적 시각 간에 그 요인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내부적 시각에서는 대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라마4세와 라마5세 시기 태국 정부가 

추진한 성공적인 근대화와 기민한 외교 정책을 중시한다. 외부적 시각

은 무엇보다도 서양 열강들간에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던 시기에 태

국이 요행히 영국령 식민지와 프랑스령 식민지 사이에 일종의 완충국

으로 놓여 있어 식민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른바 완충국 

이론으로 대표된다(조흥국 2008c, 41-43).

서양인들의 식민주의는 동남아시아에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

제적, 사회적으로도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는 식민 

지배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또한 서구의 의

회 민주주의 이념은 동남아시아에서 전통적인 절대군주 체제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식민주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토착 사회에 적

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서양의 자본과 결합하여 자원 공급

지 및 상품 수요지로서의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출발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인 동남아시아에서 서구 자본

은 무엇보다도 농업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벼농사가 상업화되었고 특

히 플랜테이션이 도입되어 상업 작물들이 대규모로 생산되었다. 서구 

자본은 그 외 조선업과 광산업 등에도 투자되었고, 항만과 철도 및 

도로가 건설되어 주요 항구와 도시들이 농업, 광업 및 공업 지역과 

연결되었다.

식민주의는 사회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농촌의 상업화와 도시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콸라룸푸르, 사이공, 메단 등 새로운 행정, 교통 

중심지들과 하이퐁, 피낭, 싱가포르, 양곤 등 수출 무역을 위한 새로운 

항구 도시들이 발전했다. 사회적 변화 중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특히 미얀마, 말라야 등 영국의 식민지들로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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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말레이시아의 기름야자 플렌테이션. (출처: Bruneau et al 1995)

과 인도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인구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

니라 인구 구조도 크게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변화는 나중에 

이들 국가에서 인도인 혹은 중국인과 관련하여 심각한 민족 갈등의 

뿌리가 되었다. 식민주의는 또한 동남아시아 사회에 서양의 사상과 학

문을 보급시키고 근대적인 학교교육 체제를 도입했다. 근대적 학교 교

육을 통해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토착 엘리트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Steinberg 1987, 347 ff.).

Ⅳ. 종교의 역할

동남아시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인 다양성은 민족적 

구조 외에 종교에서도 나타난다. 동남아시아에는 주요 세계종교들이 

모두 있다.3)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상좌부불교가,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는 이슬람이, 필리핀과 동티모르에는 

3) 이하의 ‘종교의 역할’은 조흥국(2000d, 197-204)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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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이, 베트남과 싱가포르에는 대승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합친 이

른 바 중국종교가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아 있다. 이 중국종교는 

특히 차이나타운의 중국 사당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아시

아계 소수민족인 인도인들 역시 자신들의 종교인 힌두교를 갖고 들어

왔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인들이 그리고 특히 19세기 이후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들여온 개신교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도 지

배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Goh 2008, 7-12).

동남아시아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종교가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들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는 한 특정 종교

를 믿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말레이

시아는 인구 전체로 보면 무슬림 인구비율이 50%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의 다수민족인 말레이인 경우는 거의 100%가 이슬람 신자이다. 

필리핀은 인구의 83%가 가톨릭 신자이고, 최근 독립한 동티모르에서

는 가톨릭 인구 비율이 90%에 달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종교는 정치

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1986년에 마르코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

을 때, 가톨릭교회가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민중 시위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가톨릭교회의 지지 덕분에 아로요

가 필리핀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로요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 대중문화 정책, 심지어 고위직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가톨릭교회의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가톨릭교회가 추기

경을 통해 아로요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이다(동남아선교뉴스레터 2002/23).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은 말레이인의 단결 기제로 작용한다. 말레

이시아 헌법은 “말레이인은 무슬림”이라고 규정하여, 이슬람을 말레이

인 정체성의 핵심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한 이슬람은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되며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2003년 말 말레이시아의 

야당인 빠스가 이슬람법이 국법이 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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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국 서남부의 한 카렌족 마을의 학교 현관에 걸려 있는 현판. "우리는 국가와 
종교와 국왕에 대해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집권 청사진을 발표하자, 여당도 민심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

여 각종 이슬람 진흥 및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동남아선교뉴스레터 

2005/37, 18-19).

태국에서는 불교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에서 강력한 역할을 한다. 

근대에 들어서서 태국 사회에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

을 때, 그것을 민족․불교ㆍ국왕의 세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려

는 관점이 일반적이었다. 태국에서 국왕은 민족의 단결을 위한 사회적 

구심점으로 간주된다(소병국ㆍ조흥국 2004, 26 이하). 이 사회적 구심

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왕은 불교를 후원하고 자신을 불

교의 수호자로 자처한다. 민족 및 불교에 대한 국왕의 그러한 의미는 

1997년에 공포된 태국의 신헌법에서 “태국의 국왕은 불교도이다”라는 

제9조의 조항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종교가 민족적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국과 말레이

시아에서는 다른 종교가 차지할 사회적 공간이 별로 없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4년 성탄절 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

했는데, 그것은 말레이 무슬림들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

다(동남아선교뉴스레터 2005/35, 13-14). 어릴 때부터 민족과 불교와 

국왕에 대한 충성 교육을 받는 태국 국민이 불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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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왕따” 당할 위험을 각오한 큰 모험 행위일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종교 세계에서 지난 30년간 명백한 추세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모든 나라에서 종교와 신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새뮤얼 헌팅턴이 “신의 설욕”이란 제목으로 설명하는 20세기 

후반부 전세계적인 종교 부활의 현상에서 이해된다(새뮤얼 헌팅턴 

1997, 122). 동남아시아에서 종교 강화의 추세는 1970년대 이후 이슬

람 부흥운동과 불교 개혁주의 운동으로 나타났다. “닥와” 운동이라고

도 불리는 이슬람 부흥운동은 중산층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일어났

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불기 시작하더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어나 농촌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심지어 전통 의례인 끈두리를 폐지하자는 목소리

가 나오기도 했다(김형준 1999, 12). 불교개혁주의 운동으로는 특히 

초기불교 정신으로의 회귀와 금욕적 생활의 실천과 함께 적극적인 사

회참여를 강조한 태국의 산띠아속 운동을 꼽을 수 있다(조흥국 1997, 

323-330). 종교 부흥 및 개혁 운동은 이슬람 쪽에만 국한한다면 중동에

서 불기 시작한 이슬람 부흥운동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지만, 일반적으

로 볼 때는 경제적 발전과 고등교육의 확대로 종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적 정체성과 국가적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회주의권에서도 종교 및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최근 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세계

화 및 탈냉전의 영향과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및 정치적 변화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동남아선교뉴스레터 2000/9, 17).

Ⅴ. 동남아시아의 민족주의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19세기 말부터 동남아시아 도처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것은 20세기 전반기에는 독립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필리핀의 호세 

리살,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와 모함마드 핫타, 미얀마의 아웅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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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베트남의 판보이쩌우와 호치민 등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모두 직간

접적으로 서양의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수카르노와 아웅산과 호치민 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자국에서 민족주

의 바람을 성공적으로 일으켰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독립 국가가 탄생

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고양되고 비관용적인 민족의식의 현상”으로 정

의되기도 하는 민족주의는 종종 배타적인 에너지를 발하기도 한다

(Drechsler 외 1979, 390). 예컨대 미국을 몰아내고 1975년 베트남을 

적화 통일한 하노이 정부는 1977년에 라오스에 자신의 군대를 주둔시

키고 1978년 말에는 캄보디아에 침입하여 프놈펜을 점령하고 꼭두각

시 정부를 세웠다. 이러한 행동은 이 나라들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

어 이전의 식민 주인인 프랑스를 대신하여 인도차이나의 맹주가 되겠

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조흥국 1995, 36-51). 1975년 캄보디아

를 공산화한 크메르루즈는 공식적 국호를 ‘캄보디아’에서 ‘민주캄푸치

아’로 바꾸었다. 양곤 정부는 1989년에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국제적 관행을 무시한 이 조치들은 정치적 뿌리

찾기의 일환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강한 민족주의적 자의

식이 도사리고 있다. 미얀마의 네 윈의 군부정권이 표방한 반서방 고립

주의도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로로 이해된다. 

독립 후 동남아시아의 개별 국가들에서 나타난 민족과 문화에 대한 

강한 정체성 의식의 발전은 동남아시아 차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

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개념에 대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란 용어는 미국인 목사 하워드 말컴이 1840

년에 출판한 한 여행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Malcom 1840), 서

양인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사용되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유럽과 

미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술적인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사

용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치적인 개념으

로 정착하게 된 것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에 영국과 미국이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 스리랑카에 설치한 연합군 사령부를 “동남아

시아 사령부”라고 명명한 이후였다. 이렇게 볼 때, ‘동남아시아’는 식

민주의 시대에 서양인들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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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탄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상이한 역사적 경험

을 지녀온 동남아시아 토착인들에게는 과거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어

떤 집단적 지역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관이 대부분의 경우 자신

들이 살고 있는 왕국이나 도시 혹은 심지어 마을 차원을 벗어나지 않았

던 동남아시아의 토착인들은 ‘동남아시아’란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해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를 자신들의 세계

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Kahn 

1998).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당시 상황에서의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조직체가 된 후 더욱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동남아시아 정체성 의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블록화

의 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다양성, 토착문화, 인도문화, 중국문화, 민족주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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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king of Southeast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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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ersity of Sou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has been 

made by two factors: geopolitical environment and colonialism. The 

geopolitical position of the region between China Seas and Indian 

Ocean has made it possible that diverse cultures from Northeast 

Asia especially China and India, Middle East and Europe have 

flowed into the region. The fact that Southeast Asia was colonized 

by various European nations has provided additional diversity. The 

diversity manifests itself most clearly in the culture of Southeast 

Asia which has various layers: On the bottom lay the indigenous 

one, and above it Chinese and Indian and Islamic cultures and 

finally European one.

Key Words: diversity, indigenous culture, Indian cultur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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